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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역별 집중단속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4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코카인 100㎏, 

대마 2.6㎏, 필로폰 330g 등을 압수했다.

특히, 같은 기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9년 6,016주, 2020년 13,718주, 2021년 

9,128주를 압수하였다.

매년 대마·양귀비를 밀 경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마약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각 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반 및 마약수사대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홍보에 나선다.

이어,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 단속은 선제적으로 개화기 보다 이른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진행

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에서 관절통, 신경통 등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대마 수확기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

하며, 미리 재배 허가지를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

한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

류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인다.

장대운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

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